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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타리 4세대를 이끌어갈 ‘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’ 창립

지구 첫 번째 연세로타랙트가 위성클럽으로서 첫 테이프
한양로타리클럽, 115명으로 금회기 두 번째 ‘100클럽’ 달성

로타랙트 출신 위성클럽 탄생

한양
로타리클럽(회장 최경순) 제2787차 주회를 겸한 ‘한

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’ 창립식이 지난 11월 12일 

오전 10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 홀에서 열렸다.

이번 창립식은 창립 62주년을 맞은 전통의 한양로타리클럽이 

‘Family Together’ 지구 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차세대 청년들에

게 로타리 참여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회원증강과 클럽 활성화를 

도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. 

D.3650RI (2017-18)

특히 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우리 지구에서 첫 번째로 

결성된 연세로타랙트클럽 출신 회원으로 구성된 최초의 위

성클럽이라는 점에서 로타랙트가 위성클럽으로 발전한 첫 

번째 사례다. 또한 차세대 로타리를 이끌 20대 젊은이들이 

위성클럽 회원으로서 로타리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파트너로 

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타 로타랙트 및 OB회원들에게 

좋은 전례가 된다는 의미에서 3650지구뿐만 아니라 한국로

타리 역사상 새로운 전기가 되는 경사라고 평가된다.

이날 창립식은 최경순 회장 주재로 3650지구 이순동 총재

와 이재찬 지구확대위원장,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 등 임원진, 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의 김동찬 초대회장과 회원 등 

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양로타리 윤구홍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. 

최경순 회장은 내빈 소개에 이은 인사말에서 “평일에는 회원들 수업이 있는데다 주회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워 부득이 일

요일 아침에 창립주회를 열게 된 점 이해를 부탁드린다”면서 “연세위성클럽이 모클럽과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

한 협력하겠다”고 인사했다.

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 창립식을 마치고 내빈과 전체 회원들이 기념촬영.

최경순 회장이 연세위성클럽 김동찬 초대회장에게 클럽기를 전달했다.

클럽기 앞에 선 연세위성클럽 김동찬 초대회장(왼쪽)과 유승현 총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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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순동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“한국로타리가 90주년을 맞

았으므로 3세대를 흘러온 셈인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

로타리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”라며 “핵심운영방침으로 제

시한 패밀리 투게더 취지에 맞추어 지난달 부인회를 중심으

로 무악위성클럽이 출범한 데 이어 오늘 차세대 청년들이 연

세위성클럽을 창립해 너무 기쁜 날”이라고 말했다. 아울러 

“로타리에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고 봉사도 실천하는 젊

은이가 되어주고, 이미 로타랙트를 거치면서 봉사를 경험한 분들이지만 연세위성클럽이 빠른 시일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

지구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”는 뜻을 전했다.

한양연세위성클럽 김동찬(연세대 생명공학과 3년) 초대회장은 취임사에서 네 가지 운영계획을 제시했는데, “첫째, 지속

성 있는 클럽으로 유지하고, 둘째, 회원간 친교를 위한 비정기 모임과 이벤트를 계획하며, 셋째, 여러 발전적 컨텐츠를 

계발해 활동하고, 넷째,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정신을 기르도록 하겠다”는 포부를 밝혔다. 또한 “회원들이 사회에 진출한 

후에도 계속 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며 재학생과 졸업생을 연계하는 클럽으로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다.

격려사 순서에서 한양로타리 금진호 원로회원은 학창시절을 회고하며 “인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

은 봉사라고 할 수 있다. 나는 1950년 입학한 사람이지만 그 시절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은 갖지도 못했는데, 일찍이 사

로타랙트 출신 위성클럽 탄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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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”며 창립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. 

한양 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이 탄생하기까지는 지난 7월 이후 한양로타리 집행부에서 연세로타랙트 졸업생과 SNS 등 

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접촉하며 예상 회원들에게 로타리 활동에 대한 경험담을 전하여 클럽 문화와 분위기를 이해할 수 

있게 했다. 또한 지난 9월 창립 62주년 기념주회에 연세로타랙트 회원들을 초대하여 한양로타리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

고, 로타리 회원과 가족들이 벌이는 봉사활동들을 소개했다. 아울러 지난 9월 21일에 최경순 회장은 직접 대학을 방문

해 학생들을 만나 위성클럽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창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.

이날 참석한 정휘재 3650지구 회원증강위원장은 “우리 3650지구 최초의 로타랙트가 연세로타랙트인데, 이를 모태로 

로타랙트 출신들이 한양 연세위성클럽을 창립한 것은 우리 지구 최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도 초유의 일”이라며, 

2016년 7월 1일 규성심의회에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로타랙트 회원도 로타리안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(이중회적 가능) 

로타랙트 출신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위성클럽이 많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.

최경순 회장을 이날 주회 특별성금(102만원)을 연세위성클럽 발전을 위해 김동찬 회장에게 전달했고, 연세대 음대생들

의 축하공연 이후 회원들은 역삼동 소재 ‘에도긴’으로 옮겨 오찬을 함께하며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.

창립 기념 오찬회에 참석한 연세위성클럽 회원들과 한양로타리 회원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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